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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 도 설 명 자 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23. 1. 24.(화)

담당 부서 근로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초경 (044-202-7553)

담당자 사무관 이강욱 (044-202-7521)

담당 부서 근로기준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종환 (044-202-7526)

담당자 사무관 김주홍 (044-202-7529)

담당 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책임자 과  장 김동현 (044-202-7554)

담당자 사무관 백경남 (044-202-7563)

체불 예방 활동 전개와 노력으로

임금체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 1.24.(화) 뉴스핌(인터넷), “尹정부 ‘임금체불 해결’ 외쳤지만 1조원대 

여전…고용부 초라한 성적표” 

ㅇ 매년 1조원이 넘는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사태 해결에 
미흡한 노동당국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ㅇ 노동당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감독을 진행하는 등 팔 걷고 나섰지만, 아직도 1조원이 
넘는 체불액이 발생하고 있어 사태 해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ㅇ 대내외 조건 악화 속 노동당국은 올해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사활을 걸겠단 
입장이지만 지켜볼 일이다. 그동안 수십 수백번 근로감독을 진행했지만 매년 
1조원 넘는 임금체불이 유지되면서 임시방편이었기 때문이다. 보다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2. 설명 내용

□ 체불 규모는 2019년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 등을 통한 체불임금 청산율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체불액(억원): (’19) 17,217 → (’20) 15,830 → (‘21) 13,505 → (‘22.11월) 12,202

* 청산율(%): (’19) 70.3 → (’20) 79.2 → (‘21) 83.7 → (‘22.11월)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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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22년 11월말 현재(1~11월까지 누계) 체불액은 ’19년 1조 7천억에서 

1조 2천억 원으로, 청산율도 ’19년 70.3%에서 85.3%로 개선됨

□ 그간 고용노동부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현장예방점검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사업주의 노동법 준수의식을 제고하고, 신속청산 지원체계 

마련, 간이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으로 체불청산과 권리구제에 

노력해 왔음

□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임금체불 등 불법․부조리에 강력히 대응

하고,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강화된 

행정적·재정적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ㅇ 한편,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요건을 완화하고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등 피해근로자의 권리구제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음

     


